
솔로몬의 지혜(지혜 7, 8~10)

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
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
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.
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
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.
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
다.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.


